
 

*주님 안에서 문안 올립니다. 

개인적으로 짧지 않은 시간을 아프리카 땅의 구석에서 있습니다.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보니 

지금의 다짐 하나는, 바울사도 등이 힘써 전한 그 분의 복음을 이어서 전하는 것 외에는 더 다른 그 

무엇이 필요하지 않아 보입니다. 이곳 남아공 러스텐버그 권역에서 세츠와나를 사용하는 흑인들 

에게 여러 한국인 선교사들과 함께 전한 복음입니다. 

 

*복음* 

로마서 1:2-4 

“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

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

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“  

 

디모데후서 2:8 

“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“ 

잘 아시다시피,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20 년쯤(이곳 흑인들이 기억하기 

쉽도록)이 지난 후 로마서를 기록하며 첫 마디에 복음에 대해서 정의해 줍니다.  

 

이 복음은 그의 아들이시다. 그 분은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고 죽으신데서 다시 살아나신 바로 그 분 

예수 그리스도이시다. 로마서를 쓰고 난 후, 10 년쯤이 지나 바울은 그의 마지막 서신을 쓰면서 

자신보다 30 살쯤 어린 디모데에게 평생 알린 그 복음을 또 다시 반복해서 강조하되 로마서 1 장의 

그 복음의 내용을 더 간략하게 하시는.. 

 

 

*한국선교사들의 복음을 따라 영적인 다음 세대들이 그 다음 세대들에게 그리고 이어서 이 바울의 

복음이 우리의 복음이라고 최선을 다해서 전하고 있습니다.  

 

*존경하고 사랑하는 동역자님들, 

저희는 6 월 12 일 젊은 흑인 형제, 제임스와 함께 한국에 갔다가  7 월 25 일 이곳으로 다시 오려고 

합니다. 강원도 문막에 둔 월간 한국인 선교사의 은퇴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한  작은 쉴터, (저희들 

끼리의 표현으로는 메인쉴터와 써브쉴터) 그 중 써브쉴터 구입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와 수리 

등으로 섬기고 병원에서 건강 점검도 함께 하겠습니다. 

 

주님 안에서 조성수, 권희숙 올립니다. 


